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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라는 생각했어요. 우유의 색이 평소보다 어두워 보였거든요. 가끔 

릴라의 학교에서는 음료에 커피나 차를 타 줄 때가 있었어요.

릴라는 루이스 부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 우유에 커피나 

차가 들어 있나요?”

루이스 부인은 아니라는 듯 손을 내저었어요. “커피만 아주 조금 

들어갔지.” 루이스 부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맛도 안 날 

거야.”

릴라는 잠시 생각을 해 보았어요. 릴라는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하고, 옳은 일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지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릴라는 선지자께서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감사하지만,  오늘은 우유를 마시지 않을래요.” 릴라는 싱긋 

웃음을 지으며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다음, 릴라는 자리에 앉아 

식사를 했어요.

그날 저녁, 릴라는 아빠가 주방에서 설거지하시는 것을 

도와드렸어요. 릴라는 아직도 그 경전 이야기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유에 대한 생각도 했고요.

“아빠?”

“응?” 아빠가 대답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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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아버지는 왜 우리가 몸을 갖기를 바라셨을까요?”

아빠는 접시를 헹구면서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처럼 될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몸을 주셨어.” 

아빠는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네 몸은 네 영혼이 사는 집이야.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지.”

릴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릴라는 종종 초등회에서 그런 내용의 

노래를 부를 때도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몸을 잘 돌보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지.”

“오늘 학교에서 커피를 탄 우유가 나왔어요.” 릴라는 이렇게 

말했어요. “전 그 우유를 마시지 않았어요. 저는 제 성전을 잘 

보살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랑스럽구나, 우리 딸.”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젖은 

손을 수건으로 닦고 릴라를 안아 주셨어요.

릴라도 아빠를 꼭 껴안았어요. 릴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신의 몸을 잘 돌볼 수 있었다는 게 무척 기뻤어요. ●

글쓴이는 아르헨티나 코리엔테스에 산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가족은 아르헨티나에 살아요. 아르헨티나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다음 기사를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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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4 친 구 들

카롤리나 마린
(실화에 근거함)

“이 몸은 주가 주신 거룩한 성전.”(『어린이 노래책』, 73쪽)

“경 전 읽을 시간이야!” 릴라가 말했어요.

릴라는 여동생인 아니카와 막내 남동생 스베탄에게 

경전을 읽어 주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릴라는 곧 침례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릴라는 침례를 준비하기 위해 매일 경전을 읽고 

싶었어요.

릴라는 경전 이야기 책의 첫 장을 폈어요. 아니카와 스베탄은 

그림을 잘 볼 수 있도록 릴라 곁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나중에 질문할 테니까 잘 들어야 해.” 릴라는 동생들에게 그렇게 

당부하고는 첫 번째 편을 읽기 시작했어요.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하늘에서 살았습니다.” 릴라는 계속해서 

이렇게 읽었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몸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영이었습니다.”

릴라와 아니카와 스베탄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의 그림을 

보았어요.

“자, 첫 번째 질문이야. 준비됐니?” 릴라는 고개를 돌려 아니카를 

쳐다보았어요. “너는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서 왔지?”

아니카가 손뼉을 쳤어요. “하늘!”

“맞았어.” 릴라가 말했어요. “그러면 스베탄은 어디에서 왔을까?

“스베탄도 하늘에서 왔어.” 아니카가 말했어요. 스베탄은 

키득키득 웃으면서 자기 주먹을 입 안에 넣었어요. 릴라와 아니카도 

깔깔 웃음을 터트렸어요. 스베탄은 아르헨티나에서 제일 귀여운 한 

살배기 아기일 거예요!

“우리 가족은 모두 하늘에서 왔어.” 릴라가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늘에서 오셨지.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 릴라는 책 속에 

나오는 예수님 그림을 가리켰어요.

책을 다 읽은 후, 릴라는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어떤 

모습이었을지 계속 생각해 보았어요. 릴라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릴라는 항상 옳은 일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다음날, 학교에서 아침을 먹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릴 때였어요. 

릴라의 배 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요. 릴라는 루이스 부인이 

접시에 담아 주시는 엠파나다를 보자 그게 어떤 맛일지 상상이 

되었어요.[엠파나다: 중남미의 스페인식 파이 요리—옮긴이] 정말 

먹음직스러운 냄새가 났어요!

루이스 부인은 릴라에게 우유를 한 잔 따라 주셨어요. ‘어머.’ 

릴라의 선택
릴라는 옳은

 일을
 선택

하고 싶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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